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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기후위기 폭염 피해 취약계층 촘촘하게 챙긴다

- 취약가구 150세대, 취약계층 이용시설 3개소 예방키트 지원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선제

대응하기 위해 취약가구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여름용 이불, 도라지

차, 부채 등 폭염 피해 예방키트*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

* 예방키트: (가구) 여름용이불, 도라지차부채, 생수 / (시설) 아이스크림, 부채, 생수, 오미자차, 분리수거함

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 

150가구와 중구 연안동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3개소를 선정해 

기업이 후원한 폭염 예방키트를 지원한다. 특히, 물품을 전달할 때는 

시에서 양성한 온실가스 진단·컨설턴트가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해 

폭염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.

앞서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, 지

난해에는 취약가구 80가구 등에 쿨루프, 단열필름, 이중창 설치를 지

원해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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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민숙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“최근 폭염 등 기상이변은 사회·경

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”며 “기후 불평등을 완화하

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2045년 인천시 탄소중립 실

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노력도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(지원물품 지원)

중구 취약계층 이용시설(경로당) 남동구 취약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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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 관련사진(폭염대비 행동요령)


